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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

[서론]

개간지를 포함한 척박지 토양은 토양 유기물과 화학비료의 장기적인 공급부족으로 작물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양의 비

옥도 증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. 또한 북한 지역 식량 생산성은 남한 대비 약 50% 수준으로 주요 작물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

서는 조숙·내병·다수성 품종의 개발과 조기 식량자급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의 집중재배가 중요하다.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을 

대비한 북방농업 추진을 위해 척박한 농경지에서 단기간에 토양지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기 퇴비 투입량 설정, 시비기술 개

발 등 종합적 재배기술 확립코자 추진하였다.

[재료및 방법]

본 시험은 충북 청원군 오창읍 충청북도농업기술원 포장에 30cm 깊이의 척박지 토양을 성토하여 추진하였다. 공시품종은 대

원콩과 선풍콩을 사용하였고 재식거리는 60×20cm로 파종하였다. 유기질 비료는 가축분 퇴비(1,000kg/10a) 1.0배, 1.5배, 2.0

배, 무처리 등 4처리로 구획을 나누어 품종별 난괴법 3반복으로 파종하였다. 기타 재배관리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길잡이에 

준하였고, 생육 및 수량 특성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에 따라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척박지 공시 토양의 이화학적 성분을 분석한 결과 퇴비량이 증가할수록 pH, EC 및 유기물 함량이 증가하였고, 인산은 표준퇴

비량 2배에서 162.6mg/kg으로 가장 높았다. 퇴비 시용량에 따른 개화기 이후 중간 생육은 퇴비량이 많을수록 초장 및 주경절

수가 증가하였고, 엽색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. 품종별 생육은 대원콩이 대원콩 보다 초장, 주경절수, 분지수는 양호하였

지만 경태는 선풍콩이 더 두꺼운 경향을 보였다. 전체 수량은 가축분퇴비량이 증가할수록 높았지만 도복 등의 영향으로 상품

수량은 가축분퇴비 1.5배에서 가장 높았다. 품종별 생산량은 대원콩 보다 선풍콩이 우수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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